


하나님은�영이십니다.�

그러므로�하나님께�예배를�드리는�사람은�

영과�진리로�예배를�드려야�합니다.



우리는�온�세상을�다양한�모습으로�지으시고�
사랑으로�돌보시는�하나님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를�위해�자신을�낮추시고�
은혜로�새로운�생명과�자유를�주시는�

예수�그리스도를�믿습니다.�

또한�매�순간�우리의�호흡�가운데�거하시며�
하나님과�함께�일하게�하시는��

성령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성�소수자를�비롯한�
모든�사람을�환대하고�더불어�살아가는�

거룩한�공동체를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하나님이�주신�영원한�생명을�믿으며�
사랑과�정의와�평화가�성취된�
하나님�나라의�승리를�믿습니다.�

아멘�







1.�주님께서�또다시�요나에게�말씀하셨다.�

2.�너는�어서�저�큰�성읍�니느웨로�가서,�이제�내가�너에게�
한�말을�그�성읍에�외쳐라.�

3.�요나는�주님께서�말씀하신�대로,�곧�길을�떠나�니느웨로�
갔다.�니느웨는�둘러보는�데만�사흘길이나�되는�아주�큰�성
읍이다.�

4.�요나는�그�성읍으로�가서�하룻길을�걸으며�큰소리로�외
쳤다.�“사십�일만�지나면�니느웨가�무너진다!”�

5.�그러자�니느웨�백성들은�하나님의�말씀을�믿고,�금식을�
선포하고,�그들�가운데�가장�높은�사람으로부터�가장�낮은�
사람에�이르기까지�모두�굵은�베�옷을�입었다.�

6.�이�소문이�니느웨의�왕에게�전해지니,�그도�임금의�의자
에서�일어나,�걸치고�있던�임금의�옷을�벗고,�굵은�베�옷을�
입고�잿더미에�앉았다.�

7.�왕은�니느웨�백성에게�다음과�같이�선포하여�알렸다.�
“왕이�대신들과�더불어�내린�칙명을�따라서,�사람이든�짐승
이든�소�떼든�양�떼든,�입에�아무것도�대서는�안�된다.�무엇
을�먹어도�안�되고�물을�마셔도�안�된다.�

8.�사람이든�짐승이든�모두�굵은�베�옷만을�걸치고,�하나님
께�힘껏�부르짖어라.�저마다�자기가�가던�나쁜�길에서�돌이
키고,�힘이�있다고�휘두르던�폭력을�그쳐라.�

9.�하나님께서�마음을�돌리고�노여움을�푸실지�누가�아느
냐?�그러면�우리가�멸망하지�않을�수도�있다.”�

10.�하나님께서�그들이�뉘우치는�것,�곧�그들이�저마다�자
기가�가던�나쁜�길에서�돌이키는�것을�보시고,�뜻을�돌이켜�
그들에게�내리시겠다고�말씀하신�재앙을�내리지�않으셨다.�



1.�요나는�이�일이�매우�못마땅하여,�화가�났다.�

2.�그는�주님께�기도하며�아뢰었다.�“주님,�내가�고국에�있
을�때에�이렇게�될�것이라고�이미�말씀드리지�않았습니까?�
내가�서둘러�스페인으로�달아났던�것도�바로�이것�때문입
니다.�하나님은�은혜로우시며�자비로우시며�좀처럼�노하
지�않으시며�사랑이�한없는�분이셔서,�내리시려던�재앙마
저�거두실�것임을�내가�알고�있었기�때문입니다.�

3.�주님,�이제는�제발�내�목숨을�나에게서�거두어�주십시
오!�이렇게�사느니,�차라리�죽는�것이�낫겠습니다.”�

4.�주님께서는�“네가�화를�내는�것이�옳으냐?”�하고�책망하
셨다.�

5.�요나는�그�성읍에서�빠져�나와�그�성읍�동쪽으로�가서�머
물렀다.�그는�거기에다�초막을�짓고,�그�그늘�아래에�앉았
다.�그�성읍이�어찌�되는가를�볼�셈이었다.�

6.�주�하나님이�박�넝쿨을�마련하셨다.�주님께서는,�그것이�
자라올라�요나의�머리�위에�그늘이�지게�하여,�그를�편안하
게�해주셨다.�박�넝쿨�때문에�요나는�기분이�무척�좋았다.�

7.�그러나�다음날�동이�틀�무렵,�하나님이�벌레를�한�마리�
마련하셨는데,�그것이�박�넝쿨을�쏠아�버리니,�그�식물이�
시들고�말았다.�



8.�해가�뜨자,�하나님이�찌는�듯이�뜨거운�동풍을�마련하셨
다.�햇볕이�요나의�머리�위로�내리쬐니,�그는�기력을�잃고�
죽기를�자청하면서�말하였다.�“이렇게�사느니�차라리�죽는�
것이�더�낫겠습니다.”�

9.�하나님이�요나에게�말씀하셨다.�“박�넝쿨이�죽었다고�네
가�이렇게�화를�내는�것이�옳으냐?”�요나가�대답하였다.�“옳
다뿐이겠습니까?�저는�화가�나서�죽겠습니다.”�

10.�주님께서�말씀하셨다.�“네가�수고하지도�않았고,�네가�
키운�것도�아니며,�그저�하룻밤�사이에�자라났다가�하룻밤�
사이에�죽어�버린�이�식물을�네가�그처럼�아까워하는데,�

11.�하물며�좌우를�가릴�줄�모르는�사람들이�십이만�명도�
더�되고�짐승들도�수없이�많은�이�큰�성읍�니느웨를,�어찌�
내가�아끼지�않겠느냐?”�







헌금하시고자�하시는�분들은�
아래�계좌로�닉네임과�헌금�종류를�적어서�보내주세요.�

(약정,�주정,�십일조,�선교,�건축,�사랑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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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오늘까지�여름수련회가�진행중에�있습니다.�

참여해주시고,��
수고해주신�모든�성도�여러분께�감사드립니다.�

예배�후에는�식사가�제공됩니다.




